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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/인터넷성매매 전문지원 민간단체 
사이버또래상담실 개소식 열어

l 사이버또래상담실은 5월 2일(목) 16시부터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다
목적홀에서 ‘꿈꾸는 대로, 말하는 대로, 행동하는 대로’라는 제목으로 개
소식을 갖고 청소년/인터넷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에 기여
하는 민간단체로서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. 

- 사이버또래상담실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하면서 많
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, 지역사회에 본 상담실의 존재를 알려 적극적
으로 연대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개소식에는 관련기관, 
지역주민을 비롯해 여성가족부, 서울시, 강서구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하여 
자리를 빛냈다.

- 이 날 행사에서는 새날을여는 청소녀쉼터 김선옥 대표의 격려사와 문경란 
서울시 인권위원장, 조배숙 변호사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탁틴내일 이현숙 대
표, 서울지역성매매피해지원시설협의회 이현숙 대표,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
서과 윤후의 과장,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의 연대사가 진행
되었다. 또한 사랑을 주제로 한 마임공연과 그간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이 
소개되는 등 다채로운 순서가 2시간가량 계속되었다.

-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조진경 대표는 개소식 말미에 가진 비전 선포 순서에
서 “현재 아무런 경각심 없이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의 성인권 착취가 만연한  
상황에서 적극적인 사이버 상담활동을 표방하는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존재는 
시대적 요청과 다름없다”며, 앞으로 사이버또래상담실은 청소년과 성인, 인
터넷과 오프라인, 대한민국과 아시아 등 각종 경계를 뛰어넘는 활동으로 반



성매매 전진기지가 되겠다” 는 포부를 밝혔다. 

- 이 날 개소식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“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
담과 교육기관인 사이버또래상담실의 활동이 기대가 되고, 확실히 젊은 피들
로 구성된 활기찬 느낌 때문에 힘을 받을 것 같다”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
다.

l 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설립목적은, 
§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향상에 기여
§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
§ 청소년/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
§ 아동청소년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

-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사업내용은, 
§ 사이버 상담활동을 통한 성매매피해청소년 사례발굴 및 상담지원
§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운영 
§ 위기청소년을 위한 웹전단 제작 및 사이버 홍보활동
§ 수유, 부천, 화곡 등지의 거리청소년 대상 오프라인 아웃리치
§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진행
§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
§ 연구출판 사업

<사이버또래상담실 비전>
1. 우리는 여성과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
국제적인 행동 단체를 꿈꾼다.
1. 우리는 청소년/인터넷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적 지원센터를 꿈꾼다.
1. 우리는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아시아의 
반성매매 전진기지를 꿈꾼다.

붙임. 사이버또래상담실 리플렛 및 개소식 순서지 각 1부.


